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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영애 '의녀 대장금', 대장금과 관련없다"

등록 2024.02.05 15:47:37

[서울=뉴시스] 김혜진 기자 = 배우 이영애가 6일 오전 서울 구로구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에서 열린 tvN 새 토일드라마 '마

에스트라'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. '마에스트라'는 전 세계 단 5%뿐인 여성 지휘자 마에스트라 천재 혹은 전설이

라 불리는 차세음(이영애)이 자신의 비밀을 감춘 채 오케스트라를 둘러싼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미스터리 드라마다. 오는 9

일 오후 9시 20분 첫 방송. 2023.12.06. jini@newsis.com

[서울=뉴시스] 최지윤 기자 = 김영현 작가가 이영애 차기작인 '의녀 대장금'(가제)과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. 김 작가는

MBC TV 드라마 '대장금'(2003~2004) 원작자다.

김 작가가 소속된 제작사 KPJ는 5일 "김 작가는 판타지오에서 제작하는 의녀 대장금과 아무 관련이 없다. 언론보도를 통해 접

했을 뿐"이라며 "대장금은 김 작가의 오리지널 창작물이다. 주요 캐릭터 설정, 등장 인물간 관계, 사건 전개와 에피소드 등은

김 작가가 원저작자로서 극본 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"고 밝혔다.

"의녀 대장금은 대장금 설정과 내용, 캐릭터 등과 어떠한 관계도 없다"며 "대장금을 기반으로 한 스핀오프나 시퀄, 프리퀄도 아

니다. 전혀 다른 드라마로 추측하고 있다. 이 부분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"고 했다.

이영애는 10월부터 의녀 대장금 촬영을 시작한다. 대장금 출연 후 20년 만이다. 의녀가 된 장금이 일대기를 담는다. 판타지오

는 최근 작가 계약을 마쳤다고 알렸으나, 누가 집필하는지 밝히지 않은 상태다. 내년 초 방송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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